
주님 성탄 대축일 (다해)

(루카 2,14)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시편 96(95)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98(97)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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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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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아기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수선한 지금, 이 지구별에 
올해도 어김없이 아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새로운 빛과 희망이 되어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께 저희 모두를 위해 축복을 청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이 스텔라 수녀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Merry Christmas~! 

차갑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한줌 빛과 희망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빛과 희망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희망이 되어주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성탄 인사 나눕니다. 

모두 주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 -

임마누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기가 되시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성탄의 은총이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로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2025년 새해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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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을 축하합니다! 

- 안 다니엘 수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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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 

성경 말씀이 분명히 전하듯 성탄은 우리가 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에 처한다 해도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희망을 줍니다. 

 세상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하는 희망, 분열이 아닌 화합을 향한 희망, 
그리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 
우리는 이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희망의 순례자” Pilgrims of Hope 라는 주제로
교회의 희년인 2025년, 성년(聖年)의 개막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강해지도록 격려하십니다. 

 신앙 안의 한 가족으로서, 이번 성탄절과 희년 내내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서로 믿음과 사랑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이클 버빗지 주교 


